
닛신보와 구라보 - 적자사업부문의 흑자화 추진 

일본에서 굴지의 면방기업들은 대부분이 면방적 외에도 연사, 제직이나 편

성 등의 제포(製布), 염색가공뿐만 아니라 모방, 부직포에 화합섬분야까지 보

유하고 있어 “종합(綜合)방적” 기업임을 스스로 인정하면서, 거의 모든 용도

의 섬유품에 대한 생산판매체제를 유지해 오고 있었다. 그러나 인근의 여러 

개도국 중에서도 중국은 파격적인 저임금을 바탕으로 선진국의 시장에 적극

적으로 침투해오면서 시장의 대부분을 점유하기에 이르렀다. 일본의 섬유업

계는 분야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의 기업들이 경영난에 빠지

게 되어 마침내 공장의 축소, 폐쇄, 생산시설의 해외이전 또는 도산 등을 겪

게 되었고, 많은 방적회사들은 살아 남기 위한 방책으로, 회사 나름대로 혼

신의 역량을 동원하여 가장 자신이 있는 장기(長技)분야로의 차별화, 특화로 

신상품을 계속 개발하여야만 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특히 대기업들은 “종합방적”의 모든 분야가 흑자경영

을 유지할 수는 없어, 그 동안 많은 부진한 분야를 정리하는 등 구조조정해 

오고 있지만 아직도 적자사업이 남아있어 적자사업 정리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하겠다. 

닛신보는 면방적, 제직, 편성에 큰 규모의 염색가공시설뿐만 아니라, 규모

는 작지만 화섬공장에 부직포공장도 보유하고 있다. “종합방적” 기업의 하나

로서, 닛신보는 “2004년도 중에 흑자화할 전망이 없는 분야는 완전 철수할 

수도 있다. 회사의 체면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닛신보의 섬유사업본부는 기한부로 적자사업부문의 수익력(收益力)을 회복

함으로써 2006년 3월기에는 전 부문을 흑자화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기 



위하여는 2005년 3월기까지 분명한 전망이 서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종합

방적”의 간판을 떼어낼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많은 방적회사들도 그러하듯 닛신보도 “침구침장(寢具寢裝)” 분야의 흑자

화를 위하여 고전하고 있다. 이불감이나 이불잇, 침실 옷 소재를 담당하고 

있는 홈 텍스타일부는 적자를 면하기 위하여 재고관리 등 내부관리 체제를 

시급히 개선하고, 상품의 고부가가치화를 도모하고 있다. “다운프루프(down-

proof) 이불감과 잠옷, 나이트가운(night-gown) 등 침실옷용 소재는 상품개발

이 잘 추진되면 판매확대도 가능할 것 같다”고 하며, 2004년 9월 중간결산에

서는 흑자사업으로 만들어 보겠다고 한다. 

여러 면방적회사들이 채산을 맞추기 어려워하는 또 하나의 분야가 니트이

다. 구라보의 면합섬사업부가 흑자를 내지 못하고 있는 분야도 니트분야이다. 

구라보 본사는 2003년도(3월기) 중에 흑자화할 수 있는 전망을 분명히 제시

할 수 없으면 니트과를 완전히 폐쇄하기로 결심하고 있다. 

구라보 니트과는 그 동안 많은 용도를 대상으로 제조·판매하고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이것이 잘못되어 적자사업이 되고 말았다. 이러한 체질을 바꾸기 

위하여 “박리다매” 방침도 끊어버리고, 자신이 있는 스포츠 옷감 시장에서 

다양한 방향 중 살아남기 위한 길을 찾고 있다. 

닛신보는 그 동안 앞으로 살려나가야 할 사업분야의 설비를 보강해 온 것

이 요즘 효과를 보여 “코스트 다운”이 되면서 판매량이 증가하였으며, 중국

의 해외 생산거점 확보가 계획을 웃돌 만치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그런

데 일본내 사업전개가 부진하였고 구미시장으로의 수출도 계획을 밑돌아 섬

유사업 전체로는 계획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다. 그러면서도 영업손익단계에

서 흑자를 확보하고 있어 다행이다. 



구라보는 2003년도 1·4분기의 섬유사업(연결 베이스)은 그룹의 힘을 결집

하여 적지(適地)생산, 적지판매 체제를 충실하게 관리한 결과, 캐주얼 분야를 

중심으로 순조롭게 수지개선이 추진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 두 회사

의 섬유사업이 후퇴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다. 

이들 두 회사가 추진하고 있는 조치는, 운영이 곤경에 처하여 불가피하게 

선택한 결단이 아니라 회사의 발전을 이루기 위한 마이너스 요인의 완전정

리라고 볼 수 있다.♣ 


